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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담당자 강선미☎ 440-4018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계축제협회도 인정한 ‘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’
- 27일, ‘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’서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‘금상’수상 -

-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기여했다는 평가 받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국내 최대 아웃도어 음악축제인 ‘인천펜타

포트 음악축제’가 27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‘제16회 피너클 어워드

(Pinnacle Awards) 한국대회’에서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‘금상’을 

수상했다고 밝혔다.

세계축제협회(IFEA)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

내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회로 축제 분야에서 가장 

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.

‘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’는 쓰레기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

▲푸드존 다회용기 사용 ▲친환경 이동식 전기발전기 도입 ▲벼룩시장 

등 친환경 팝업스토어 운영 ▲ 관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전개 ▲친

환경 드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친환경 축제의 선도적 

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특히 3일간 펼쳐진 행사기간 동안 총 27만 개의 일회용품을 절감하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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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적인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. 올해 인천펜타포트 

음악축제는 ‘2022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사업’에 선정돼 친환경 

축제장을 조성한 바 있다. 

박정남 시 문화예술과장은 “이번 축제를 계기로 펜타포트의 브랜드 

가치를 활용해 친환경 축제 문화를 정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.”고 

말했다.

한편 지난 8월 5일(금) ~ 7일(일)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된 ‘인천

펜타포트 락 페스티벌’은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50여 팀이 출연한 

가운데 역대 최다 관람인원인 13만 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황리

에 개최됐다.

붙임  ‘2022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’ 현장사진


